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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바이오디젤 생산확대 총력
Petrobras, 바이오디젤 구매계약 … 교토의정서 의무규정 준수 기여

브라질이 식물에서 추출한 지방 성분으로 만들어지는 바이오디젤의 대량생산을 통해 대체에너지 분야의 선

두를 굳히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7월25일 보도했다.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은 브라질리아 대통령궁에서 열린 국영 석유기업 Petrobras의 

바이오디젤 구매 계약 체결식에 참석해 “바이오디젤 대량생산을 통해 브라질이 대체에너지 개발 분야에서 확

실한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룰라 대통령은 “바이오디젤은 20여년전 알코올 대량생산 계획과 함께 추진됐어야 했다”면서 “그러나 지금부

터라도 알코올과 함께 바이오디젤 생산을 확대하면 브라질은 대체에너지 개발 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할 것”이

라고 강조했다.

바이오디젤은 해바라기, 피마자, 덴데, 콩 등 농산물 자원에서 추출되는 지방 성분을 이용해 만들어지는 친

환경적 대체에너지이다.

브라질 정부는 Petrobras를 내세워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바이오디젤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농산물 자원이 워낙 풍부한 탓에 막대한 양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바이오디젤 사용을 확대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교토의정서의 의무규정을 준수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지난 2년간 전국적으로 21만 가구가 새롭게 바이오디젤 생산에 뛰어드는 등 농가소득 향상에

도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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